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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Young Chin): 한국 컴패션 직업학교의 사진 보고서
영진(Young Chin)의 소녀 4명(왼쪽 위)이 피트 맥가비(Pete McGarvey) 캐나다 컴패션의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제공한 기금으로 구입한 새 재봉틀을 열심히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는 86명의 여학생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진기독교직업학교(Young Chin Christian Vocational School)의 설립자이자 교장인 이진희(Lee Chin Hi, 사진 오른쪽) 여사가 수도꼭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도시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새로운 수도 연결은 학교 근처에 주둔하는 미군 제2군사령부 7대대의 “사랑의 노동” 덕분이었습니다. 여름의 기념 행사는 멀리서 물을 운반해 왔던 그간의 어려운 작업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물은 세탁과 목욕으로 인해 자주 오염되었습니다. 사진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이번 <컴패션> 잡지에 실린 특집 기사 "1학년의 발자국"을 쓴 메리 에릭슨(Mary Erickson, 맨 오른쪽)입니다.
영진에서 만든 가장 유용하고 매력적인 품목은 아마도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개의 방 칸막이일 것입니다(다음 페이지의 맨 위 사진 참조). 손자수는 영진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목입니다. 완성된 수공예 작품은 한국 시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수백 명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영진에 와서 유용한 직업을 찾았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진에서 훈련을 마친 후 안정적인 고용 없이 떠나는 소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여사(가운데 사진)가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위대한 베이브 루스(Babe Ruth)와 함께 포즈를 취했던 소중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은 “[footnoteRef:1]한국의 베이브 루스”로 불렸으며, 여전히 한국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그가 동양에서 세운 홈런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영진학교의 원장 외에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운동선수 이영민(1905~1954), https://namu.wiki/w/%EC%9D%B4%EC%98%81%EB%AF%BC,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6057 ] 

소녀들은 또한 미용사 및 타이피스트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영진학교의 130명이 넘는 여학생들은 개인적인 발전과 역량에 따라 2년에서 5년 동안 공부합니다. 이 여사에게는 비즈니스 매니저, 목회자, 타자 강사, 디자이너, 기타 잘 훈련된 인력을 포함한 헌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는 영진을 한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가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번역 생략: 인도네시아 관련 소식)

1학년들의 발자취
· 글: 메리 에릭슨

우리는 지난 번에 “1학년들의 발자취"에 대한 기사를 싣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읽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공해주신 메리(Mary,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현지 대표의 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어린이를 후원하신다면 한국 1학년의 평범한 학교생활을 '놀이'로 표현한 이번 글을 특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여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김경자(Kim Kyung Ja)라는 이름의 열 살짜리 소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꽤 고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열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한 방에 일렬로 누워서 자다 보니, 한 명이 어떻게 모두를 깨울 수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새벽 5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요"를 접은 후, 세면실로 서둘러 가서 각자 대야를 채우고 빠르게 비누칠을 하고 헹구어 냅니다. 6시에는 밥과 국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7시 30분이면 페이스 앤 라이프 칠드런즈 보육원(96호, Faith and Life Children’s Home)의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개울둑 위의 구불구불한 흙 길을 건너 문창초등학교(Moon Chang Primary School)까지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교문을 통과할 때 신나는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어린이들은 운동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아침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건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43개의 교실이 있는 이 학교의 청소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계단과 복도를 쓸었고, 고학년의 소년들은 도색이 되지 않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이 발을 씻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야외 수도꼭지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여학생들은 각 교실마다 커다란 황동 찻주전자에 신선한 식수를 채웠습니다. 칠판을 닦고 책상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학교 어디서든 어린이들은 7시 30분부터 학교가 시작하는 9시까지 쓸고 닦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완장을 찬 6학년 학생들은 복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일과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서는 고무신을 벗어 각자 들고 다니는 개인 신발 주머니에 넣은 후 맨발로 자기 교실을 찾아가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수업 시작 30분 전에 1학년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교육의 가치를 배웁니다. 경자와 같은 반 친구들은 교실이 부족해 반나절만 학교에 다닙니다. 전국 학생의 약 22%가 2교대 또는 3교대 체제로 공부합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과밀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0,000개의 교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곳 문창초등학교의 교실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각 교실당 약 80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학교는 한 교실에 100명의 학생이 있고, 담당 교사는 한 명뿐입니다.
9시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서약과 국가 연주에 이어 6학년 학생이 더러운 연못과 하천의 위험 및 오염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는 시장에서 오염된 음식과 익지 않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오수옥(Oh Soo Ok) 선생님이 점호를 시작했고, 물론 소년들의 이름을 먼저 호명합니다. 각 어린이는 벌떡 일어나 “네”라고 외쳤습니다. 소녀들의 목소리는 한국에 어울리게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80명의 학생 중 76명이 출석했습니다.
한국어(읽기)가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비교에 대한 수업은 밝은 그림과 큰 문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암송했고 그 다음에는 함께 암송했습니다. “개는 토끼보다 크다. 대추는 밤보다 작다.” 어린이들이 알파벳을 따라하는 동안 오 선생님은 좁은 통로를 따라다니며,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10시가 되자 큰 종소리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발 가방을 들고 서둘러 복도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와 10분간의 “변소(화장실)”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 이렇게 꽉 찬 반나절 일정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산수 수업을 위해 돌아왔을 때 밝은 녹색의 플라스틱 시계는 그들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 암송이 끝난 후, 오 선생님은 76명의 어린이들이 한 명씩 혼자 암송할 기회를 줄만큼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오 선생님은 18년의 경험을 통해 개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한 명의 학습자를 돕기 위해 전체를 위한 규율을 희생합니다. 한 명이 암송하는 동안 다른 어린이들은 흥얼거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약간의 때리기, 꼬집기, 눈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20분 후, 그녀는 다시 전체 학급이 연습장에 시계를 그리는 것을 지시하고 지도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은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수업은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옆 교실의 음악 수업에서 들려오는 80명의 흥겨운 목소리와 쉬는 시간에 80명의 학생들이 내는 소리는 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끌며, ‘한국의 꽃'에 대한 과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질서를 잡았습니다. 밝은 그림들이 잘 보이게 교실 앞쪽에 걸려 있었고, 어린이들은 크레용을 꺼내 자신이 본 것을 따라 그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조, 게임, 릴레이 등 활발한 체육 수업을 마친 후 어린이들은 교실로 돌아와 몇 권의 책과 준비물을 책가방에 넣고 신발 주머니를 다른 쪽 팔에 끼운 다음 건물을 떠났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들은 오후 시간에 들어오는 다음 교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온 경자와 룸메이트들은 국수와 김치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 마친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보육원 선생님의 지도 하에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소녀들은 놀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 30분 동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밤 어린이들이 방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닥에 요를 펼치는 동안 우리 보육원에서는 파자마 파티가 열립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선한 목자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두운 밤 동안 우리를 보호하소서”를 이구동성으로 반복하며 취침 기도를 마칩니다. 불이 꺼지고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가운데 소녀들은 한 명씩 잠이 들 때까지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89세의 로버트 케플러(Robert Kepler) 후원자, 세대 격차를 해소하다.
1965년부터 컴패션을 후원해 온 로버트 케플러(Robert Kepler) 씨는 이번 11월 11일, 89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로 본다면 아마도 60대 후반쯤으로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밥(Bob) 아저씨"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는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밥 아저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로, 특히 제멋대로이고 다루기 힘든 젊은이들입니다. 밥 아저씨는 한국에 있는 13세 이병수(Lee Byong Soo) 소년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의 삶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의 시간과 재능을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합니다. 현재 그는 마약 문제를 겪고 있는 시카고 지역의 십대들을 돕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상담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게도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의해 “포기된 사례”로 여겨져 자신의 보살핌과 상담에 맡겨진 십대 청소년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특별히 반짝 반짝 빛이 납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삶과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밥 아저씨는 1963년 시카고에 있는 데브리 테크(DeVry Tech)에서 정비 일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의 동료 직원들은 그에게 새 자전거를 선물했고, 그는 즉시 페달을 밟아 시카고에서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주 윈필드(Winfield)까지 654마일(약 1,053 킬로)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은 1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케플러 씨를 “밥 박사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밥 아저씨는 “저는 이제 곧 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캔자스 시티에 있는 디펜더 인터내셔널 신학교(Defender International Seminary)에서 현재 제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71년 초 신학석사 학위를 밟던 중에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밥 아저씨는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활발한 서신 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 두 명의 위탁 자녀를 두고 있고 14개국의 700명 이상과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는 한국의 군인 50명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1달러짜리 지폐를 동봉했습니다.
로버트 케플러(Robert Kepler)의 삶은 이렇게 놀랍도록 민첩하고 기민합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 컴패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케플러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젊은이들을 도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밥 아저씨는 말합니다.

이 그림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한국 어린이에게 컴패션 후원자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대구에 있는 컴패션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물감과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후원자에 대한 솔직한 인상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십 개의 스케치 중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각자 재치있게 그림을 그렸고, 실제로 몇 가지 흥미로운 스케치를 생각해 냈습니다.
후원자들의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오른쪽 사진)은 컴패션 보육원 10호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한국 정부와 컴패션은 이 보육원을 '모범 보육원'으로 여깁니다. 150명 이상의 모든 어린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방송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10호 보육원의 박(Pak) 원장님과 그의 부인(맨 오른쪽)이 대구의 보육원 도서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곳을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도서관 건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년 전쯤 대구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하던 중 잘 관리된 보육원 건물을 주목했으며, 즉시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컴패션 보육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도서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박 원장님은 이제 도서관에 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도서 구입을 위한 기부금은 컴패션으로 보내주십시오(주소: 7774 W.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캐나다 컴패션: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수표 수취인을 컴패션으로 하시고 기부금을 "K-10 도서관 기금"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뉴스 단신
· L. 판델라키(Pandelaki) 여사의 소천
컴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보육원인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House of Grace)의 L. 판델라키(Pandelaki) 원장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 컴패션은 가족지원 기반으로 후원합니다). L. 판델라키 여사는 24년 넘게 셀레베스(Celebes) 북쪽 지역의 보육원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700개의 기독교 교회로 구성된 교단인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 연극을 통해 해냈습니다.
헨리 하비 컴패션 대표는 최근 미주리주 마운틴 그로브(Mountain Grove)의 4학년 교사인 보니 맥스웰(Bonnie Maxwell)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마운틴 그로브 초등학교(Mountain Grove Elementary School)에서 9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어린이들을 묘사한 연극을 공연했는데, 연극이 끝난 후 우리 4학년 학생들이 16달러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데일 에반스(Dale Evans)가 출연한 귀사의 영화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을 시청하고 큰 감동을 받아 컴패션을 대신하여 특별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눌 수 있도록 격려를 받았고, 모인 돈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컴패션으로 전달합니다.”

(사진)
10세인 커크 페너(Kirk Penner)가 학교 연극의 리허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어린이들이 2번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품을 만들고 한국에 대한 지식과 상상력을 작품에 적용했습니다.

· 110,000장의 카드와 편지라니, 믿으시겠습니까!
1970년 한 해 동안 컴패션은 후원자와 어린이가 보낸 110,000통 이상의 카드와 편지를 교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대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찰스 수누(Charles Sunu)가 이러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어린이들이 보낸 약 2,000통의 편지와 후원자들이 보낸 400통 이상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우편물량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편배달원은 컴패션에서 항상 두 번 벨을 울리며, 우리는 벨이 울릴 때마다 기대합니다!

·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진행 보고
이번 매거진의 인쇄 시점 현재 1971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위해 140,000달러가 기부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60,000달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하기로 응답하셨나요? 기억해 주세요, 8달러로 가난한 어린이에게 옷 한 벌을 사줄 수 있습니다!

· 추가 소식
더 이상 헌 옷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내 의류 구매를 장려하여 경제를 증진시키기를 원합니다.
[bookmark: _Hlk151132337]  

인도네시아에서 약 2,000건에 달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사례 기록이 시카고 사무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이티와 태국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애리조나주 사우스웨스트 인디언 학교(Southwest Indian School)에도 후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인디언 학생들은 월 36달러의 후원이 필요하며, 이는 세 명이 나누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북부에 있는 컴패션의 소년 보육원의 신실한 사역자인 스탠리 핸슨(Stanley Hanson) 목사님 부부가 휴가 중이며, 아이티 출신 목사인 일라만드 레이먼드(Illamand Raymond) 목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보육원에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준 핸슨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핸슨 부부는 아이티로 돌아오면 포르토프랭스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한국 현지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도널드 E. 스튜어트(Donald E. Stuart)는 서울 사무소에서 2년째 한국 현지 대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돈은 또한 한국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침 우편물에서 발췌한 편지들
·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Pennsylvania, Homestead)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린 '딸'의 사진을 보여주어서 이제는 다 낡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특별한 빛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봐야 해요!”

· 온타리오주 런던(Ontario, London)
“제 손자를 위한 '펜팔'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이 특권층과 소외 계층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캘리포니아 반누이스(California Van Nuys)
“지금은 후원어린이를 위해 돈을 보낼 수 없지만, 이 어린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14살 때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일을 하면서 제 어린이를 후원했습니다.”

·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클로드 노엘(Claude Noel) 컴패션 현지 비서관
“아이티 복음주의침례교선교회(Evangelical Baptist Mission)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아이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한국의 진해 보육원(Chinhae Orphanage), 전창면(Chun Chang Myun)
“배를 타고 건너온 섬에서 즐겁게 헤엄치고, 조개껍질을 줍고, 해삼을 손으로 잡아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특별전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날을 위해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나중에 베푸세요(유산 기부).
· 글: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목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부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학, 지역 교회 및 컴패션 등은 제가 후원하고 싶은 조직들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을 다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하나 이상에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요? 그 답은 지금 계획하고, 나중에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일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만들기
2. 기존 유언장 수정하기
3. 신탁금 만들기
4.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하기
5. 소득을 위해 기부
6. 부동산 계획

그런데 우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일을 미루는 건 너무 쉽습니다.
2.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3.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자신의 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 법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컴패션을 활용하면 이러한 이유들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부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기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footnoteRef:2]피터 마샬(Peter Marshall)과 프레드 빈슨(Fred Vinson) 대법원장과 같은 뛰어난 사람들도 유언장 없이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상원의원과 [footnoteRef:3]로버트 커(Robert Kerr) 상원의원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에 필요한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2:  피터 마샬:(Ralph Pierre LaCock, 1926~): 미국의 TV 사회자, 배우, 라디오 DJ (https://en.wikipedia.org/wiki/Peter_Marshall_(entertainer).]  [3:  로버트 사무엘 커(Robert Samuel Kerr, 1896~1963):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의 사업가이자 정치인(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S._Kerr).] 

컴패션의 후원관리 부서에서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유능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입니다.
[bookmark: _Hlk150505839]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친애하는 스미스 씨 귀하,
저는 ‘지금 계획하고 나중에 베푸세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래 표시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   ) 유언장을 통한 기부
(   ) 생명보험을 통한 기부
(   ) 주식을 통한 기부
(   ) 유언장 작성하기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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